
장수서정월대보름맞이행사다채

■도립국악원과의‘콜라보’·달집태우고손잡고한마음으로

■눈앞에서재현되는가야시대통신수단…‘봉수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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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은 나가서 쇠어도 보름은 집에서 쇠어

야 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옛 조상들

은정월대보름을중요시여겼다.�정월대보

름아침이면온가족이둘러앉아오곡밥과

나물,�귀밝이술을먹고더위를팔며보름달

이뜬밤이면달집을태우며풍년과건강을

빌었다.�한 해의 모든 소망과 기원을 빌었

던 만큼 귀한 날인 정월대보름 날 행사가

올 해 장수에서는 장수가야 봉수문화제와

함께어우러져성대하게펼쳐진다.�

올해 정월대보름날인 19일에는 가족과 함

께 역사와 전통세시문화를 한 곳에서 느낄

수있는장수로떠나보는건어떨까?

장수가야

달빛을밝히다

19일 오후 3시 30분부터 장수군 의암공원 일대에서‘장
수가야,�정월 대보름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장수가야 봉수문화제·정월대보름 행사는 전북도립국악
원이 함께 해 더욱 기대되고 있다.
국악원 관현악단이 국악합주‘신 뱃놀이’로 본 공연의

문을 연다.�신 뱃놀이는 민요 뱃노래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새롭게 작곡한 국악 관현악곡으로,�악기들의 즉흥
연주와 동서양 타악기의 역동적인 리듬이 관객들의 어
깨를 들썩거리게 만든다.�이어‘멋으로 사는 세상’합주
로 잔잔한 소리를 선사한다.
이외에도‘배 띄워라’,�‘신사랑가’,�민요‘달맞이가세’,

‘자진육자백이’,�‘개고리타령’,�‘진도아리랑’등이 공연
된다.
창극단은 정월대보름에 달을 맞이하는 우리 풍속을 담

은 민요를 관객과 함께 불러 모두가 하나 되는 행사를
꾸밀 예정이다.
특히,�무용단은 고요의 침묵 속에 묻혀있던 가야의 땅

이 태초의 세상처럼 다시 태어나는 장면을‘가야의 새
벽’으로 그려내 장수 가야 역사를 일깨운다.
무용단은 또 봉수점화식에서 무용 퍼포먼스를 함께 재

현해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봉수의 종착지인 장수가
야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한편,�장수군 팔공청년회가 풍년기원제를 올려 복맞이

행사의 문을 열고 풍물놀이,�제기차기,�서커스 등 식전
행사가 열린다.�

정월대보름의 백미인 달집태우기는 도립국악원과 주민
들이 함께 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생솔가지 등을 쌓아올린 무더기를 태우며 놀았던 달집

태우기를 통해 세시풍속을 재현하며,�달집에 불이 점화
되는 동시에 무용단이 강강술래를 펼쳐 달집 주위를 돌
면서 소원을 빌고,�달집태우기에 참여한 도민들과 함께
지신을 밟으며 액운을 몰아내고 새로운 희망을 기원한
다.�이외에도 불꽃놀이가 진행돼 보름 달 아래 불꽃이
수놓아진다.

역사와전통의조화

가야시대 통신 수단인 봉수가 눈앞에서 펼쳐진다.
올 해 처음으로 정월대보름행사와 함께 열리는 봉수문화제에서는 실제 봉수 형상을 담은 모형

봉수 3개가 설치돼 점화된다.��
봉수는 쪼갠 돌로 장방형의 단을 만들고 돌로 쌓은 석성을 한 바퀴 두른 삼국 가야의 모습을 그

대로 재현하며 점화를 통해 가야시대 봉수의 종착지인 장수가야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낮에는 연기로,�밤에는 불빛으로 위급한 일을 알리는 통신 수단이었던 봉수 역사가 눈앞에서 펼

쳐지는 만큼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현장이 되고 지역민들에게는 장수가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것
으로 기대된다.�
실제 전북에서는 88개의 봉수 터가 발견됐으며 그 중 장수에서 21개로 가장 많은 데 이어 나머

지 67개의 봉수가 모두 장수로 수렴하고 있어 이번 장수가야 봉수문화제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영수 군수는“이번 행사는 장수가야의 상징인 봉수를 우리나라 세시풍속 정월대보름에 접목

하여 철과 봉수의 왕국 장수가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립국악원과 팔공청년회와 함께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며“그 어느 해보다 화려하고 풍성하게 펼쳐질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발굴과 학술연구를 통하여 고대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장수가

야의 역사 재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수=고판호 기자

관현악단국악합주‘신뱃놀이’부터

‘달맞이가세’·‘진도아리랑’등공연

창극단,�달맞이민요관객들과합창

무용단,�‘가야의새벽’으로역사깨워

군팔공청년회,�복맞이행사‘오픈’

달집태우기로즐거움선사키로

봉화산 정상 봉수

달집태우기


